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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change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is very fast, the innovative technology or product to be released 

for the other sectors tend more frequent. In this situation, most of potential users should think carefully about the 

adop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such as Web2.0. On the other hand, the adoption or acceptance of innovative technol-

ogy has the paradox of technology. In order to verify the acceptance factors of innovative technology, we are proposed 

the model based on the DOI and MIR. Conceptually, we examine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relative 

benefit, compatibility, complexity, risk that are divided into two parts as positive and negative, a moderating variable 

effect on independent variables that is the social influence, and their impacts on the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100 questions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 to IT suppliers and customers 

in public sector. Finally, our research model was tested in an empirical study, which confirmed all of our hypotheses. 

Keywords：Diffusion of Innovation,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Acceptance Factors, Web2.0

논문 수일：2011년 08월 30일 논문수정일：2011년 11월 01일 논문게재확정일：2011년 11월 04일

*   본 논문은 2011년도 주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을지 학교 의료경 학과

***  주 학교 물류유통경 학과

**** 을지 학교 의료IT마 학과

†  교신 자

經營科學
第28卷 第3號
2011年 11月



114 최 진․나종회․정용규

1. 서  론

정보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고, 신  기술이

나 제품의 출시가 다른 분야에 비해 빈번한 상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기술

을 채택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정보기술 분야에서 

사용자의 행동의지와 실제행 를 측하려는 표

인 이론으로 TAM(Theory of Acceptance Mo-

del),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DOI(Di-

ffusion of Innovation), 그리고 MIR(Model of In-

novation Resistance)을 들 수 있다[8, 12, 14, 20, 

31]. 이들은 TRA(Theory of Reasoned Action)를 

기 로 하고 있으며, 조직  역동성과 기술  실행

의 련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로 인해 조직 , 사회

 요인을 포함하는 더 포  모델로 통합될 필요

가 지 되어 많은 변형과 확장을 거듭해 왔다[1]. 

특히, 최근 정보기술이 사회 반에 걸쳐 보편재

로 변화하면서 정보기술과 인간의 사회활동과의 경

계가 허물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정보기술 을 뛰

어넘어 사회 인 에서 채택과 확산의 결정요

인과 인과 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에서 용가능한 표  모델이 신확산이론과 

신 항모델이다. 신확산이론이 정보기술의 성

공 인 서비스의 확산과 향요인을 규명하기 

해 을 둔다면, 신 항모델은 신수용자 일

지라도 수용과정에서 수용거부나 부정 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확산 는 수용의 반

개념이 아닌 태도로 규정할 수 있다[5]. 

기존 신확산이론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신  

기술을 채택하는 설명요인으로 자발성, 이미지, 상

 이 , 호환성, 사용용이성, 결과시연성, 시험

가능성, 가시성을 제시하고 있다[23]. 이 의 신

확산이론에 한 연구를 정리한 Chen et al.[16]에 

따르면, 신 채택에 주요하게 향을 주는 요인은 

상  이 , 호환성, 복잡성이다. 이와 유사하게 

신 항에 한 연구에서 신수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수용단계에서는 지각된 험, 상  

이 , 기존 제품 태도를 그리고 확산단계에서는 지

각된 자기효능, 복잡성, 합성을 들 수 있다[5, 37]. 

신확산이론에서의 호환성은 신  기술의 잠재 

사용자 기 에 부응하는가에 한 것으로 신 항

모델에서 합성과 유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신확산이론과 신 항모델에서 보듯

이 신  기술 수용자들은 새로운 것에 한 호

기심과 항이 동시에 존재하며, 특정 채택 요인들

은 신  기술 채택에 향을 미치기 이 에 신

 기술의 채택 항에 향을 미칠 수 있다[26]. 

아울러 신  기술의 채택이나 수용은 기술의 역설

(Paradox of Technology) 즉, ‘편리함을 해 사용

하는 기술이 결과 으로 더 큰 불편함을 가져오는 

기술의 발 과정  활용과정에서 유발되는 정

/부정  효과의 양면성’을 갖는다[6, 24]. 

하지만 이제까지의 신  기술 채택과 련한 

부분의 연구는 이와 같이 기술의 발 과정이나 활

용과정에서 유발되는 정 /부정  효과의 양면

성을 동시에 밝히고자한 노력은 많지 않았다. 한 

최근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신  정보기술

이 소개되지만 실제로 사회에 확산되는 기술은 제

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이론의 

에서 신 인 정보기술의 채택이 개인 인 변화

에 한 항, 그리고 개인 인 항태도가 사회규

범  분 기로 인한 향에 의해 조 되는지를 

연구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  기술에는 

“기술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신  

기술의 수용을 신확산모델과 신 항모델을 기

반으로 모형화하고 웹 2.0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존의 신이론  웹 2.0에 

한 이론을 정리하 고,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  

가설, 제 4장에서는 모형에 한 가설 검증  분

석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논문의 공헌  한계 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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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웹 2.0 

2.1.1 신  기술로써의 웹 2.0

참여, 공유, 개방으로 표되는 웹 2.0은 Tim O’Re-

illy에 의해 닷컴 붕괴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 특성을 표 하고 동시에 웹 역사에서 일종의 

환 인 닷컴 붕괴를 표 하기 해 사용하 다. 

이러한 웹 2.0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

반 으로 웹 2.0은 개인,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기 

한 일련의 경제 , 사회 , 기술  서비스의 조합

으로 사용자가 가장 요한 클래스 오 젝트(Class 

object)로 고려되는 곳에서 신  기술들(Innova-

tive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구축된 하나의 랫

폼으로 정의하고 있다[2]. 즉 웹 2.0에 용되는 기

술의 부분은 신규개발 보다는 기존의 클라이언

트나 서버 그리고 콘텐츠 련 기술들의 재발견 

혹은 재해석 등 신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신  기술들은 정보의 개방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참여를 한 틀을 마련해주어 랫폼으로

서의 웹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웹 2.0의 심에는 표 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도 모두 동일한 성능과 표 , 구조를 

사용하도록 표 화된 스펙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웹 이라는 환경과 어떠한 아키텍처에서도 동일한 

구조, 표  등을 해서는 표  수가 필요하다. 

이를 해 REST, LAMP, Web Framework, Open 

API, Mashup, RSS,1) RIA 등 다양한 기술들이 사

용되고 있다. 웹 컨텐츠는 RSS와 Open API를 통

해 외부로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

은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해 SQL이라

는 표  문법을 사용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와 같

이 웹은 이미 그 자체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1) “RDF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

tion”, “Rich Site Summary” 등의 이름으로 사용

되며, 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 인 웹 피드

의 종류.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 

에서 개발자, 제휴 사이트, 외부 서비스 등에 의해 

새로운 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2.1.2 웹 2.0 확산 련 이슈

웹 2.0이 갖는 다양한 장 에도 불구하고 웹 2.0

의 확산을 해하는 주요한 기술  리  요인

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웹 사이트에 한 트래픽 

측정, 크롤링(Crawling), 성능  지연 등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9].

첫째, 웹 사이트에 한 트래픽 측정의 어려움

이다. 웹 1.0상에서의 트래픽에 한 측정은 페이지 

클릭수나 로그와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웹 2.0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트래픽 측정의 정

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일 로 사용자는 하나의 

경로를 계획하기 해서 자지도를 확 /축소, 스

크롤 등과 같은 행 를 특별한 페이지 트리거링

(triggering) 없이 웹 페이지와 장시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래픽 측정과 련한 세부

인 내용은 ① 웹 2.0에서의 트래픽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 한 측정치 무엇이고 사이트 외부로부터의 

트래픽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② 서로 

다른 사이트를 경유하는 사용자의 서로 다른 상호

작용 수 을 어떻게 보정하고 측정할 것인가? 등

을 들 수 있다. 

둘째, 크롤링2) 이슈로 이는 규모의 웹 2.0사

이트나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로 부터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는 크롤

링에 한 것이다. 웹 2.0사이트에는 기존과 다른 

구조를 갖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시멘틱 요소를 싱하는 크롤러가 

반드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웹 2.0을 싱하고 크

롤링하는 범용 인 크롤러는 아직 기 개발단계

에 있다는 것이다. 

2)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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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능  지연에 한 이슈이다. Flicker, 

Youtube와 같은 부분의 웹 2.0사이트는 이미지, 

사진 등과 같은 다양한 용량의 매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웹 1.0에 비해 높은 성능

을 요구한다. 더욱이 사이트의 속한 사용자 증가

와 같은 외 요인은 이를 더욱 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연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에 한 문제는 웹 2.0 용에 있어 요

한 이슈이다. 

2.2 신 이론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과 계

형성 채  변화에 향을 주면서 신  기술  

제품에 한 사용자의 사용의지와 확산에 한 

심이 증가하 으며, 이와 련된 연구는 TAM, 

TPB, DOI, MIR이 표 이다. 이들 모델은 조직

, 사회  요인을 포함하는 더 포  모델로 통

합될 필요가 지 되어 많은 변형과 확장을 거듭해 

왔다.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효용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사용을 해 더 많은 

학습과 인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Technolo-

gy Paradox”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발 은 

“Technology paradox”로인하여 정  효과와 부

정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6, 24]. 

TAM, TPB, DOI, MIR 등 기술수용 련 모델

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를 들어 TAM에서의 핵

심변인인 유용성과 편의성은 TPB, DOI, MIR의 상

 이   복잡성과 칭 에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모델간의 유사성[9]을 인정하더라도, 

DOI, MIR가 선행에 치하고 TAM은 개인  인

지가 보다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TPB, 

DOI, MIR에 비해 조직  향보다는 개인  향

요인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TPB, DOI, MIR 모델에서의 사회  

향요인은 조직의 기술수용에 이 맞추어져 있

으며, 일반 소비자보다는 조직 내의 유력한 리자

의 의견이나 규범이나 습에 향을 받는다[1]. 

특히, 소비자심리에서 사용자가 어떤 변화에 직면 

했을 때, 사용자의 심리 인 균형상태가 깨지고 이

를 해결하기 한 심리 인 조정을 하거나 는 

변화에 항하는 신 항은 사회  향 변인에 

의해 조 될 수 있다. 

2.2.1 신확산 이론

Rogers[28, 29]는 신의 확산은 집단 는 다른 

채택 단 의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신이 

구체 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수용되

어 그 수용자의 수가 확 되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하 다. Rogers의 정의에 따라 신은 사회 인 시

스템의 구성원들 사이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몇 

가지 채 을 통해서 의사소통되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표 1> 신채택 향 요인

요인 개념

상  이
(relative 

advantage)

기존 아이디어보다 얼마나 더 좋은 
가에 해 잠재 수용자가 느끼는 정도

합성
(compatibility)

잠재 수용자의 새로운 경험이 과거 
경험이나 재 필요에 부응하는 정도 

복잡성
(complexity)

잠재 수용자가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지각하는데 어려움의 정도

시험가능성
 (trialability)

잠재 수용자가 신을 제한된 범  
내에서 어느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의 
정도

찰가능성
(obserbility)

신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찰할 수 있는가의 정도

Rogers는 그의 연구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서 신이 

확산되는 의사 결정단계를 인식, 심, 평가, 시도, 

용 등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신수용 태도에 

한 변인으로 <표 1>과 같이 상  이 , 합

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찰가능성 등 5가지 요인

을 지 하고 있다. 한, 신의 수용 형태를 신

조기수용자, 조기수용자, 실용주의자, 보수주의자, 

신지각자 등 5가지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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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 확산이론은 사회시스템 내에서 시

간경과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물이 확산

되는 방식에 한 일반 인 설명뿐만 아니라 신

이 수용될 시간 인 길이를 측하기 한 도구로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이는 아이디어 정립

에서부터 정보기술의 용에 이르기까지 범 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TPB모델을 활용한 정보기술 실증연구는 

조직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기술의 확산

[7],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수용요인[9], 온라인 쇼

핑몰의 구매자의 행 의도[17], 그리고 자상거래

에서의 암묵  신념 사이의 의존성[22] 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신의 수

용태도, 주  규범과 같은 사회 요인 등이 신 

채택 시기나 방법 등 신 채택 의사결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 다.

2.2.2 신 항모델

기술의 수용과 확산에 있어서 필연 으로 나타

나는 상이 신에 한 항이다[14]. 기존 수용

확산연구에서 신 항이라는 용어는 Sheth[30]이 

처음으로 사용하 다. Zaltman and Wallendof[35]

는 신 항을 ‘이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

에 해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행 ’로 

정의하 다. 이와 유사하게 Ram[26]은 사용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 항을 ‘변화에 한 

항’이라고 정의하 다. 이들 정의에 의하면, 소비

자는 어떤 변화에 직면 했을 때, 그의 심리 인 균

형상태가 깨지고 이를 해결하기 한 심리 인 조

정을 하거나 는 변화에 항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신 항은 신의 수용이나 확산의 반 의 

개념이 아니며, 신 항은 신을 받아들이는 사

람일지라도 구매, 처리, 이용과정에서 사용거부나 

부정 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Ram은 새로운 제품이 소비자에게 항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해 신 항 모델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신의 특성, 소비자 특성, 보 경로의 특성 등 소비

자의 신에 향을 미치는 3가지 항요인을 제시

하 다. 유필화, 이승희[11]는 Ram의 신 항 모

델을 기 로 신모델에 한 문제 과 결 을 보

완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 Ram

의 신 항 모델  보 경로의 특성은 수용단계

가 아닌 확산단계의 항으로 보아야 함을 제시하

다. 기존제품에 한 만족도와 지각된 자기효능

은 신 항에 향을 미치며, 신 수용은 수용자

가 얼마나 신 인가에 따라 결정된다[19]. 이러

한 신의 수용은 수용단계(지식-설득-결정)와 확

산단계(실행-확산)를 거치며 이루어지고, 이들 단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용단계에서는 지

각된 험, 상  이 , 기존 제품 태도를 그리고 

확산단계에서는 지각된 자기효능, 복잡성, 합성

을 들 수 있다[5, 28].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신기술
수용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위험

변화에 대
한 저항

H1(+)

H2(+)

사회적 영향

H3(-)

H6a(-)

H5(+)
H4(+)

H6b(-)

H6c(-)

신기술
수용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위험

변화에 대
한 저항

H1(+)

H2(+)

사회적 영향

H3(-)

H6a(-)

H5(+)
H4(+)

H6b(-)

H6c(-)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기술수용 연구, 계획

된 행동이론  신 항이론, 그리고 정보기술의 

수용과 확산 연구결과들을 심으로 다양한 문헌 

검토를 수행하 으며, 이로부터 <그림 1>과 같이 

신  기술 채택 향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 

개념모형을 개발하 다. 제안 모형에서는 신  

기술 채택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새로운 기

술 채택에 정 인 향을 주는 요인과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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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 고 기존 연구결과

를 토 로 핵심개념과 구성변수들 간의 인과 계

를 모형화 하 다. 

3.2 가설설정 

신확산이론에서 Rogers[28]는 개인의 신수

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신의 지각된 이익, 호

환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찰가능성 등 5가지를 

들었다. 이러한 신확산이론을 토 로 Chen et al. 

[17]은 실증연구를 통해서 확산단계가 아닌 수용단

계에 있는 기사용자에 있어서 상  이 , 복잡

성, 호환성 등 3가지가 신의 수용에 있어 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한, 신 항모델에서 신특

성으로 상  이 , 합성, 그리고 복잡성과 

험성을 제시하 다[5, 26]. 이러한 연구결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단계의 신요인으로 상  이

, 합성, 그리고 복잡성과 험인지를 채택하 다.

이들 신요인  상  이 , 합성은 정

인 향을 주며 복잡성은 부정 인 향을 다

[28].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언제나 

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험에 한 인

식 역시 복잡성과 함께 신채택에 부정 인 향

을 미친다. 결국 복잡성과 험인식은 새로운 신

 기술에 한 거부감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거부

감이 채택하고자하는 의지에 부의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Ajzen[13]의 TPB모델에 따르면, 행동  신념에 

해 행 는 우호 이거나 비우호 인 태도를 형

성하게 되고 일반 으로 태도가 우호 이면 행동

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지는 강해진다고 하 다. 

이러한 TPB모델의 기본 인 사상에 기 하여 유

상진 등[10]은 모바일 고가 수용자들의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어떠한 요인들이 태도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하 다. 

그는 기본 으로 고에 한 이용자들의 행  

신념이 그에 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모바일 고

에 한 태도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

하고 이러한 모바일 고의 주목 인 해당 고를 

인지 는 서비스에 속해 보도록 유인하는 효과

가 있기에 태도변화와 행 단계인 수용의도를 

분리하여 독립변수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TPB에서와 유사하게 태도와 행 사이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 태도와 의지를 구분하고 2차원

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각각 독립변수로 용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신 채택의

지에 한 향요인을 정 인 요인(상  이 , 

합성)과 부정 인 요인(복잡성, 험인지)으로 그

룹화 하 다. 이를 통해 정  요인그룹의 변수는 

신  기술 수용의지를 높이는 것(가설 H4, 가설 

H5)으로, 부정 인 요인그룹의 변수는 변화에 

한 항을 높여(가설 H1, 가설 H2) 실제 신  

기술 수용의지를 낮추는 것(가설 H3)으로 설정하

다. 

H1： 신  기술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변화에 

한 항이 높아진다(+).

H2： 신  기술의 험이 높을수록(+) 변화에 

한 항이 높아진다(+).

H3：변화에 한 항이 높을수록(+) 신  기

술 수용의지가 낮아진다(-).

H4： 신  기술의 상  이 이 높을수록(+) 

신  기술 수용의지가 증가한다(+).

H5： 신  기술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  

기술 수용의지가 증가한다(+).

이와 함께 제시한 모델에서는 사회  향을 조

변수로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사회  향(so-

cial influence)은 “사회 인 계 속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27] 는 “특정행동을 수행하도록 개인이 받

는 지각된 압력”으로 정의된다[34]. 이러한 사회  

향은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신 인 서비스 수

용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데[32, 33], 신

인 서비스의 경우 기술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자신의 단에 한 확신이 낮아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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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에 한 조작정의

요인 조작  정의 측정 항목수 련연구

정
요인

상  이
(RB)

신  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얼마나 더 
좋은 가에 해 잠재 수용자가 느끼는 정도

4
Ram[26], Rogers[28], 송희석[5], 
이동만[7]

합성(CP)
신  기술이 기존 경험이나 재 필요에 

부응하는 정도 
3 Ram[26], Rogers[28], 송희석[5]

부정
요인

복잡성(CX) 
잠재 수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지각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5
Ram[26], Rogers[28], 서문식[3], 
송희석[5]

험(RI)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험에 한 
거부감의 정도

4
Ram[26], Rogers[28], Ostlund[25], 
송희석[5], 유일[9]

다[1]. 기존의 TAM이나 신확산이론에서는 이러

한 사회  향을 신채택의지에 한 직 요인

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한 항의 

조 변수로 사용하 다. H6a는 새로운 기술의 복

잡성과 험성으로 기술에 한 거부감이 생긴다 

하여도 사회 으로 새로운 기술이 보편화하여 사

용되고 있다면 신채택의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하 다. 한, 상  이 이나 합성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조 하여 신채택의지가 증

가할 것이라고 단하여 H6b와 H6c에 한 가설

을 설정하 다. 

H6a： 신  기술에 한 사회  향은 변화에 

한 항과 신  기술 수용의지 사이의 

계를 조 한다.

H6b： 신  기술에 한 사회  향은 상  

이 과 신  기술 수용의지 사이의 계

를 조 한다.

H6c： 신  기술에 한 사회  향은 합성

과 신  기술 수용의지 사이의 계를 조

한다.

4. 분석  가설검정 

4.1 자료 수집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웹 2.0에 한 채택 의지를 통해서 정

보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요인을 악

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부분의 측정 항목

들은 신채택의 향요인에 한 이 의 연구로

부터 용되었다. 

각각의 항목 측정은 리커드 5  척도를 사용하

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 사 테스

트(Pre-test)와 일럿테스트(Pilot test)를 거쳤다. 

사 테스트는 기술 수용요인에 한 련 연구경

험이 있는 3인의 문가를 상으로 설문지에 

한 논리  일 성, 용어의 성, 질문 순서의 

정성, 항목의 내용 합성 등의 에서 검토를 

실시하 다. 일럿테스트에서는 정보기술 문가

와 정보시스템 운 자 15명이 측정항목에 한 평

가를 수행하 고 이들의 의견을 반 하여 최종

인 설문을 완성하 다. 

설문조사는 웹 2.0으로 한국에서 웹 2.0이 도입

되기 시작한 2008년 에 공공기  포털이나 웹 

사이트 운 자와 포털이나 웹 사이트 구축기업의 

기술 문가를 상으로 진행하 다. 설문은 사

에 조사된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하여 300명의 

문가그룹에게 e-메일을 통해서 배포하 으며, 2주

일 간의 설문조사기간을 거쳐 최종 으로 105건

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한 설문의 성과를 높이

기 해서 설문응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 하 다. 이들 105개의 응답설문 에

서 무응답 문항 혹은 집 으로 특정번호에만 

집 으로 응답하는 등 분석에 부 하거나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00개의 설문이 분석에 활

용하 다. 웹 2.0을 알고 있는 발주기 과 개발사

업자 집단을 상으로 설문을 수집하 으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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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 변수  종속변수에 한 조작정의

요인 조작  정의
측정
항목수

련연구

변화에 한 
항(CR)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변화에 의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3
Ram[26], Sheth[30], Zaltman and 
Wallendorf[35], 서문석[3], 유필화[11]

사회  향(SI) 
사회 인 계 속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

3
Rice[27], Venkatesh and Davis[33], 
Venkatesh and Brown[34], 김상훈[1], 
양희동[8]

수용의도(AI)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정도 3
Roger and Shoemaker[28], 서문식[3], 
유상진[10]

젝트 리  개발자집단이 체의 64%로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발주기 이 17%를 차지하

고 있다(<표 4>참조).

<표 4> 응답자 분포

구 분 비율(%)

발주기 17

로젝트 리 35

로그램개발 29

시스템 운 자 8

웹 개발자 11

합계 100

4.2 측정의 신뢰도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artPL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

을 실시하 다. 먼  PLS(Partial Least Squares)

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은 Fornell[21]의 제안방식을 

용하 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측정지

표인 합성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재량이 기 치

를 상회하고 있어 신뢰성을 만족한다고 단된다. 

한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얼마나 구별

되는가를 단하기 한 별타당성 검사는 For-

nell[21]이 제안한 AVE(제약조건-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은 어떠한 다른 개념 들 사이의 연 계

를 과-을 용하 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선상 AVE의 제곱근은 상호-개념

간 상 계보다 높게 나타나 별타당성을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표 5> 복합신뢰도  상호연 계

구 분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요인

AI CR CX CP SI RI RB

AI 0.889 0.812 0.728 　 　 　 　 　 　

CR 0.884 0.808 -0.540 0.718 　 　 　 　 　

CX 0.893 0.854 -0.075 0.282 0.678 　 　 　 　

CP 0.854 0.743 0.574 -0.365 -0.174 0.661 　 　 　

SI 0.863 0.765 0.359 -0.174 -0.143 0.244 0.679 　 　

RI 0.903 0.859 -0.568 0.517 0.224 -0.491 -0.191 0.699 　

RB 0.827 0.728 0.523 -0.434 -0.212 0.457 0.281 -0.273 0.549 

<표 6> 요인분석 결과

구 분 AI CR CX  CP SI RI RB

CX1
CX2
CX3
CX4

　
　
　
　

　
　
　
　

0.781 
0.905 
0.831 
0.770 

　
　
　
　

　
　
　
　

　
　
　
　

　
　
　
　

RI1
RI2
RI3
RI4

　
　
　
　

　
　
　
　

　
　
　
　

　
　
　
　

　
　
　
　

0.767 
0.777 
0.893 
0.899 

　
　
　
　

CR1
CR2
CR3

　
　
　

0.864 
0.808 
0.869 

　
　
　

　
　
　

　
　
　

　
　
　

　
　
　

AI1
AI2
AI3

0.913 
0.847 
0.796 

　
　
　

　
　
　

　
　
　

　
　
　

　
　
　

　
　
　

RB1
RB2
RB3
RB4

　
　
　
　

　
　
　
　

　
　
　
　

　
　
　
　

　
　
　
　

　
　
　
　

0.618 
0.864 
0.675 
0.781 

CP1
CP2
CP3

　
　
　

　
　
　

　
　
　

0.827 
0.763 
0.846 

　
　
　

　
　
　

　
　
　

SI1
SI2
SI3

　
　
　

　
　
　

　
　
　

　
　
　

0.776 
0.823 
0.869 

　
　
　

　
　
　



정보기술 분야에서 신 인 기술의 수용요인에 한 탐색  연구 1 121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으로 악된 측정변수들과 잠재변수 간의 표 화

된 요인 수를 보이고 각 요인 재 값의 t값이 유

의하면 측정치와 잠재변수간의 집  타당성이 확

보된다는 기 에 따라 측정치는 만족할만한 집

타당성을 보이고 있다[15]. <표 5>와 <표 6>의 분

석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신뢰성, 별타당성과 개념타당성이 검증

되었다.

4.3 구조모형에 의한 가설검정

구조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복잡성과 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인지

하면 변화에 한 항태도가 증가하고(H1지지：

계수 = 0.175(P < .05); H2지지：계수 = 0.478 (P 

< .001)), 변화에 한 항태도가 크면 신  기

술 채택의지가 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1지

지：계수 = -0.293(p < .001)). 하지만 신  기술 

도입이 기존의 사용하던 방식이나 기술보다 상

으로 이 이 있다고 인지하면 신  기술 채택

의지를 높이고(H1지지：계수 = 0.192 (p < .05)), 

새로운 기술이 업무에 합하다고 인지하면 신

 기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H1지지：계수 = 0.349(p < .001)). 따

라서 상  이 과 합성은 신  기술채택의

지에 정 인 향을 주지만 복잡성과 새로운 기

술도입으로 인한 험은 변화에 한 항태도를 

매개로 하여 신  기술 채택의지에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기술
수용

R2=0.518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위험

변화에 대
한 저항
R2=0.332

0.157**

0.521***

0.205** 0.346***

-0.368***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4.4 조 효과 분석

조 효과의 검증은 주효과(main effect)와 조

효과(moderation effect) 모델의 비교를 이용하는

데 조 효과 분석을 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은 독립변인(변화에 한 항)과 조 변인

(사회  향)의 곱으로 만들어진다. 주효과와 조

효과 모델의 구조분석을 통해  을 비교한 결

과 <그림 3>과 같이 사회  향의 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수용

R2=0.577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위험

변화에 대
한 저항
R2=0.296

0.175**

0.478***

0.646 0.762*

-0.271***

사회적 영향

-0.225**

-0.778

-0.616

<그림 3> 조 효과 분석결과

조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하여 Cohen[18]

이 제안한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 다.    = [ 

(조 효과모델)-(주효과모델)]/[1-(주효과모

델)]. 이 공식을 통해 계산된  의 크기는 상(> 

0.35), (> 0.15), 하(0.02)로 평가한다[18]. 검증결

과 상  이 , 합성, 변화에 한 항태도를 

추가한 후의  ：0.122로 보통 이하의 조 효과를 가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계수는 상  이 이 

0.616(t-value：0.942), 합성이 0.778(t-value 

：0.978), 변화에 한 항태도가 -0.225(t-value 

：2.269)로 변화에 한 항 태도만 유의한 것으

로 악되었다. 

<표 7>은 주효과와 조 효과에 한 모든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조 효과를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사회  향이 높을수록 변화에 한 

항태도와 신  기술 채택의지 사이의 계를 

상 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사회  향이 커져도 상  이 과 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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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검정 결과

가설 From To 경로계수 t-value 채택여부

직

효과

H1 복잡성 변화에 한 항 0.157
**

2.048 채택

H2 험 변화에 한 항 0.571
***

6.914 채택

H3 변화에 한 항 신  기술 수용 -0.368** 2.479 채택

H4 상  이 신  기술 수용 0.205
***

3.934 채택

H5 합성 신  기술 수용 0.346
***

4.184 채택

조

효과

H6a 변화에 한 항×사회  향 신  기술 수용 -0.225** 2.209 채택

H6b 상  이 ×사회  향 신  기술 수용 -0.778 0.938 기각

H6c 합성×사회  향 신  기술 수용 -0.616 0.949 기각

같은 정  요인이 신  기술 채택의지에 주는 

계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신  기술에 한 사회  향 즉, 

잠재  수용자의 간 인 경험이 신  기술의 

상  이 이나 합성 등 수용자의 직  경험

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많음에 따라 기각된 것

으로 단된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신  기술

의 수용요인을 신확산모델과 신 항모델에 기

반을 두고 모형화하여 검증하 다. 신  기술은 

사용자의 효용과 편리함을 증가시키지만 사용을 

해 많은 학습과 인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Technology Paradox”가 존재한다. 이에 상  

이 과 합성은 신 수용에 정 인 향을 주

는 변인으로 복잡성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

한 험은 부정 인 변인으로 구분하 다. 한 태

도와 의지를 구분한 TPB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변화에 한 항태도와 기술수용의지로 단계화하

고,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자신의 단에 

한 확신이 낮아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

이 크므로 사회  향을 조 변수로 채택하여 연

구하 다.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  기술의 상

 이 과 합성은 수용의지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의 신수용연구를 지지하고 

신 항모델을 기반으로 도출한 복잡성과 험에 

한 인지는 변화에 한 항태도를 증가시키고, 

항태도가 궁극 으로 신에 한 수용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신  기술

의 불확실성으로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

이 있는지를 검증한 사회  향이 변화에 항태

도와 수용의지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에 한 수용과 항을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신수용의 향요인을 정 인 변인

과 부정 인 변인으로 구분하여 부정 인 변인을 

구체화하 고 신수용에 이르는 과정을 변화에 

한 항태도와 수용의지로 상세화하여 검증하

다는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신  기술

의 출 이 빈번하고 조직  개인의 수용의지로 

인하여 성과가 결정됨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에서 

신의 수용과 확산은 연구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

의 요 심사이다. 이에 신  기술을 도입하고

자 하는 실무자는 신  기술의 상  이 과 

합성 등의 정 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과 함

께 복잡성을 이고 새로운 기술로 인한 험의 

리를 통해 변화에 한 항태도가 어들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회  향이 신

 기술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항태도의 감

소에 효과 인 것으로 악됨에 따라 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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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을 주 하는 사용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새로

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성공

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신의 수용을 실증 으로 

검증하 지만 웹 2.0이라는 하나의 신 인 요인

을 통해 검증함에 의해 정보기술의  분야로 일

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  기술의 

경우 이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 많지 않아 충분한 샘 을 통해 검증하지 못하

다. 한 신 기술채택에 한 사회  향이 

수용에 주는 경로를 연구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

는 신 수용  항과 련된 변수에 한 보다 

체계 인 분석과 함께 채택과 확산의 단계로 구분

하여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의 수용의지를 악하

는데, 신확산모델과 같이 수용이후 확산단계까

지 넓 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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